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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야자키에서 울려 퍼진 한일 문화교류의 향연
‘미야자키 한국 페스티벌2025’ 개최

-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해 다양한 한국 공연, 체험교실 등 한국문화 
알리는 교류행사 개최 

  주일한국문화원(원장 박영혜, 이하 문화원)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

을 맞이하여 한국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한국문화원 미소재 지역에서 한국

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, 방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

위해 백제 마을 축제(백제의 고향 봄 축제)로 잘 알려진 일본 미야자키현

과 공동으로 ‘미야자키 한국 페스티벌 2025’를  10월 11일(토) 미야자키

현 미야코노조시 종합문화홀에서 개최한다.

 이번 행사는 한국 공연과 문화 강좌, 문화·관광 홍보 등의 프로그램으로 

구성하였으며, 공연은 ▲평소 한국 대중가요와 민요를 자주 연습하고 있는 

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리랑 합창을 시작으로, ▲

K-POP과 일본 애니메이션 OST 등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

되고 있는 곡들을 선보이는 아카펠라 공연, ▲화려한 격파와 품새를 음악

에 맞춰 선보이는 태권도 퍼포먼스, ▲한국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후루야 

마사유키와 K-POP 아이돌 그룹 펜타곤의 일본인 멤버 유토가 전하는 한

류 토크쇼, ▲미야자키현 내에서 활약 중인 청소년 한류 동아리의 K-POP 

커버 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.

 

 또한, 문화체험 강좌와 문화·관광 홍보 프로그램에는 ▲한글날을 기념하

여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글 캘리그라피 교실, ▲한글 

동화 테라피(고추장을 주제로 한 작품)&고추장 만들기 체험교실을 비롯하

여, ▲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한복 

체험, ▲한지와 자개를 활용한 전통공예 체험교실 등의 1일 강좌와 ▲한국 

관광 홍보 및 APEC2025 경주 홍보, 한일 문화교류 전시 등 지방에서는 

접하기 어려운 한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.

 박영혜 문화원장은 “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교

류 사업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국문화

를 접할 기회가 여전히 적은 편이다. 이번 미야자키 행사를 통해서, 보다 

다양한 지역의 양국 미래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

되기를 기대하며, 나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

성화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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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붙임 1 ‘미야자키 한국 페스티벌2025’행사 개요 및 홍보자료

□ 행사개요   

ㅇ (행 사 명)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‘미야자키 한국 페스티벌 2025’

ㅇ (일    시) ’25. 10. 11.(토) 11:00~17:00

ㅇ (장    소) 미야코노조시 종합문화홀(미야자키현)

ㅇ (주    최) 주일한국문화원, 미야자키현

ㅇ (후    원) 미야코노조시

ㅇ (주요내용)

- 무대공연 : 아리랑 합창, 태권도 퍼포먼스, 퓨전 국악, 태권도 퍼포먼스,
한류 토크쇼, K-POP댄스

- 문화강좌 및 문화·관광홍보 : 한글 캘리그라피 강좌, 한국 동화 테라피

&고추장 만들기 체험, 한지 공예, 한복 체험, 태권도 1일 강좌, 한국 

관광 및 APEC2025 경주 홍보, 남해군 관광 홍보, 한일교류 전시,
미야자키현 백제마을 홍보, 인천-미야자키 직항 홍보 등

□ 전시 홍보물

행사 전단지 앞면 행사 전단지 뒷면


